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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음원 시장의 변화와 방향

오디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원 시장에 동영상·SNS 플랫폼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YouTube는 월 9.99달러에 뮤직 플레이리스트, 뮤직 비디오, 음원 리믹스 버전, 음원 실황 

버전 등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YouTube Music Premium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Instagram은 영상에 노래 자막을 삽입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에 Spotify, Apple Music 등 

기존 유료 음원 서비스는 OTT 플랫폼 과의 협업, 앨범 선공개 등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음원 시장이 

동영상 시장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1. 들어가며

그동안 국내 음원 시장은 멜론, 지니뮤직 등 유료 음원 서비스가 강세를 보였다. 2017년에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가 

13개국의 유료 음원 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중 41%가 유료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2016년 말 기준), 응답자 중 50%가 조사 실시 전 6개월 동안 

유료 음원 서비스를 1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국가의 유료 음원 서비스 

이용 정도1가 이보다 낮다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1)　스웨덴 응답자 중 40%, 멕시코 응답자 중 39%, 브라질 응답자 중 26%, 미국 응답자 중 20%만이 유료 음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국내외 음원 시장의 변화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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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시장에서는 YouTube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18년 3월에 국내 만 15세 이상 60세 이하 1,000명의 모바일 음원 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YouTube가 43%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음원 플랫폼인 멜론이 28.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지니뮤직이 7.7%로 3위를, 네이버뮤직이 6.5%로 4위를 차지했다(그림 1 참고). 

2018년 9월에 국내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서베이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응답자 중 33.5%가 음원 서비스 이용 시 1순위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YouTube였고, 

30.5%가 멜론을, 12.3%가 지니뮤직을, 5.4%가 네이버뮤직을, 4.1%가 벅스를 1순위로 

선택했다. 

YouTube가 이처럼 국내 음원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동영상 시청과 음악 

감  상이 동시에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실시한 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87.5%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73.9%가 

음악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모바일 음원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그림 1

출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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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시장에서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다. 2018년에 국제음악산업협회가 20개국2 만 16~64세의 음악 콘텐츠 이용 행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스트리밍에 사용한 총 시간 중 52%가 동영상 플랫폼에서, 

28%가 유료 음원 서비스를 차지했다.3 특히 YouTube에서의 음악 스트리밍 시간은 전체 음악 

스트리밍 시간4 중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NS 플랫폼의 음원 시장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일례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상회하는 Instagram은 영상에 노래를 삽입하는 기능에 이어 노래 가사가 나타나는 

기능까지 추가했다. 현재까지는 일부 국가에서만 해당 기능을 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과 새로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SNS 플랫폼 그리고 기존 유료 음원 스트리밍의 대응 

전략에 주목한다.   

2. 동영상·SNS 플랫폼의 음악 기능 확대   

2.1 YouTube

YouTube는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용자들을 끌어 모았고, 

덕분에 YouTube에는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음악 콘텐츠가 게재되어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가 2014-2019년간 YouTube에서 음악 콘텐츠5를 감상한 미국인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는 미국인 중 33%가 YouTube에서 음악 콘텐츠를 감상했으며, 2019년에는 

그 비율이 50%까지 증가했다(그림 2 참고). 또한 시장조사기관인 MIDiA에서 2018년 3분기에 

9개국6 8,756명의 음악 콘텐츠 이용 행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가 정기적으로 

2)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스웨덴, 스페인, 한국, 남아공, 러시아, 폴란드, 네덜란드, 멕시코,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3)　해당 조사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되었다. 

4)　동영상 플랫폼, 유료 음원 서비스 등에서의 스트리밍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5)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뮤직 비디오를 의미한다. 

6)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국내외 음원 시장의 변화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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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뮤직 비디오를 감상하는 반면, 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7%에 그쳤다. 해당 조사 내용에 따르면, 20~24세의 멕시코인 중 YouTube에서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은 84%에 달한다고 한다. 

무료로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던 YouTube는 2018년 5월에 광고가 없는 유료 음악 

서비스인 YouTube Music Premium을 출시했다. YouTube Music Premium 구독자는 

월 9.99달러에 뮤직 비디오, 음원 리믹스 버전, 음원 실황 버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YouTube는 음원과 영상을 결합한 콘텐츠를 제공해 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 YouTube Music Premium은 출시 1년 내에 미국을 넘어 유럽, 아시아, 

남미 등지에도 진출했으며, 2019년 7월 기준으로 YouTube Music Premium을 제공하는 

국가는 총 62개에 달한다. 

하지만 Spotify, Apple Music 등 경쟁 유료 음원 서비스도 뮤직비디오와 콘서트 영상 등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함에 따라 YouTube Music Premium의 음원 시장 독점을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요금 측면에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경쟁 음원 

서비스인 Spotify와 Apple Music은 최대 6명까지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이 주요 변수가 된 현 음원시장에서 Spotify와 Apple Music은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인 중 YouTube에서 음악 콘텐츠를 이용한 비율 추이그림 2

출처: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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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stagram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는 SNS 플랫폼인 Instagram 또한 음원 감상의 핵심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Instagram은 2015년에 ‘@music’을 신설하고, 음악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음악 감상 창구로써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자사 스토리 섹션인 Instagram 

Stories7에 음악 재생 기능인 Music Sticker 기능을 추가했다. 해당 기능은 노래 중 일부를 

Instagram Stories에 게재된 사진 혹은 영상에 삽입하는 기능이다. Instagram의 모기업 

Facebook은 관련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음악 콘텐츠 기업인 Universal Music Group 등 3대 

글로벌 메이저 음반사와 제휴를 맺은 바 있다. 

Instagram은 영상 속에 음악 가사가 자동적으로 입력되거나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가사의 글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 Music Sticker의 기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Music 

Sticker는 현재 미국,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되는 국가의 수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Instagram Stories의 전 세계 일평균 사용자 수가 4억 명에 달하는 

만큼, Instagram이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음원 공유의 장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7)　실시간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 할 수 있는 섹션으로, 24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출처: CNET

YouTube Music Premium 구동화면그림 3

국내외 음원 시장의 변화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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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유료 음원 서비스의 대응책 

Spotify, Apple Music 등 기존 음원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Spotify는 미국 OTT 서비스인 Hulu와 2017년부터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2017년 9월에 미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Title IV)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4.99 달러에 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했고8, 

2019년 3월에는 Spotify의 프리미엄 서비스9와 Hulu의 광고 기반 서비스를 통합하여 월 

9.99 달러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발표 당시 Spotify의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이 월 9.99 

달러, Hulu의 광고 기반 서비스 요금이 월 5.99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가격의 60%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8)　2018년 8월에는 유료 TV 서비스인 Showtime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월 4.99 달러에 세 서비스(Spotify, Hulu, Showtime)
         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했다. 

9)　광고가 배제된 서비스이다. 

Instagram Music Sticker 기능 예시그림 4

출처: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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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week

Spotify와 Hulu의 협업 알림 내용그림 5

2015년에 Apple이 출시한 유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Apple Music은 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음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Taylor Swift, Katy Perry, 

Drank, Chance The Rapper 등 미국 유명 가수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앨범을 자사 

플랫폼에서 선 공개 혹은 단독 공개하고 있다. 미국 가수인 Drake가 2018년에 발표한 앨범인 

Scorpion은 Apple Music에서 선공개한 지 24시간 만에 1억 7,000만 건의 스트리밍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J. Cole의 2018년도 앨범인 KOD는 공개 하루만에 6,40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Spotify에서의 KOD 스트리밍 조회수가 3,670만 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가수의 인기를 앞세운 선 공개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Apple Music은 자사 플랫폼에 선 공개 섹션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선 공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내외 음원 시장의 변화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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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Music 선 공개 섹션의 모바일 구동 화면그림 6

출처: Cult of Mac

4. 마치며

오디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원 시장에 동영상, SNS 플랫폼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YouTube는 월 9.99달러에 뮤직 플레이리스트, 뮤직 비디오, 음원 리믹스 버전, 음원 실황 

버전 등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YouTube Music Premium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Instagram은 영상에 노래 자막을 삽입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에 Spotify, Apple Music 

등 기존 유료 음원 서비스는 OTT 플랫폼과의 협업, 앨범 선공개 등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콘텐츠가 확산되는 현재, 음원 시장과 동영상 시장 간의 구분은 점차 

희미해지는 추세이다. 음악 관련 기능을 도입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포착되는 한편, 동영상 

기능을 선보이는 기존 음원 서비스도 존재한다. 음원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동영상, SNS 

플랫폼과 기존 유료 음원 서비스 간 경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음원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유료 음원 서비스의 행보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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